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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내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에

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인종은 아시안

계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내 아시아계 가

구의 중간소득은 $101,418로 백인과 소득격

차를 2020년에 비해 더 벌렸다. 비히스패닉

계 백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77,999이었다. 

미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13

일 발표한 '미국내 가구소득: 2021'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중간소득은 $70,784로 202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센서스의 인종별 소득 발표에 따르면 아

시안 가구의 중간소득이 10만달러를 넘기며

가장 높았고 비 히스패닉계 백인, 히스패닉

($57,981), 그리고 흑인($43,836) 순이었다. 

아시아계의 소득은 지난해 $99,622에서

1.8% 증가했으나 백인의 경우 2020년 $78,912

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히

미 가구 중위소득 $70,784, 
아시안 가구는 10만달러 넘어 

▶▶4면으로 계속

파타고니아 창업주 "기후변화 싸워달라" 회사 통채로 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암

벽 등반가이자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

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83)씨가 회사

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며 증여세까지 자신

의 돈으로 납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쉬나드씨 부부와 두 성

인 자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호

를 위해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소유권을 특수

설계된 트러스트와 비영리재단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트러스트와 비영리단체는 회사의 독립성

을 유지하고 한해 약 1억달러에 달하는 수익

전액을 기후변화와 지구 전역의 비개발 지역

의 보호에 사용하도록 특 ▶▶7면으로 계속

더 이상 불편한 억만장자 아냐, 자본주의 변화해야 

비영리재단, 트러스트에 30억달러 상당 지분 넘겨

1천750만달러 달하는 증여세도 가족이 납부 

억만장자의 타이틀이 불편한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 회장, 허름한 차림을 즐겨입고 스바루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립한 회사를 통채로 기부했다

September 16 2022

아시안이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아, 흑인의 두배 
미국에서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 
소득불평등 정도 나타내는 지니계수 10년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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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한미노인회 지난 7일 추석잔치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

창회는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

시에 뉴튼 어번데일 파크

(Auburndale Cove, 104 W Pine

St, Auburndale)에서 가을 야유

회를 개최한다.  동문은 물론 가

족과 친지들의 많은 참석을 환

영하며 식사로는 바베큐와 한식

맞춤요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회비는 1인당 $20, 어린이, 학

생과 포닥은 무료이다.  문의 및

RSVP는 snuaane@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NE동창회
가을 야유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

회는 지난 9월 7일 추석을 맞이하여 노스 앤도버에 위

치한 다문화 교회에서 송편을 빚고 노래방과 한가위

음식을 나누는 등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미 노인회는 정기

적인 사랑방 모임과, 각종 자체 행사 및 후원 이벤트

를 통해 한인 노인들의 이민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

고 있다.

지난 8월 16일에는 한국 가든 후원으로 한미 노인회

회원들 50여명에게 올스턴에 위치한 한국 가든에서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9월 3일에

는 씨코스트 국제 선교회가 한미 노인회 회원들을 초

대해 뉴햄프셔 그린랜드 교회에서 랍스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순용 회장은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참여하기

를 원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에게 열려있고, 각종 행

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기부를 할 한인분들을 찾

고 있으며, 한미 노인회를 후원해주는 모든 개인과 단

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남은 한해 동안 회원들을 위

하여 추수감사절 음식 나눔과 연말 연시 이벤트 및 문

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교회 (57 Peters

St. N. Andover) 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지며 ▲커피

및 다과 나눔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가 ▲점심

식사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한미노인회: 978-835-9168 (한순용 회장)

bostonkorean@hotmail.com

9월 3일 씨코스트 국제선교회가 노인 회원들을 초청해 랍스터를 대접했다

7일 추석 잔치에서 송편을 직접 빚고 있는 노인회 회원들

7일 추석잔치에서 노래방 시간에 할머니들이 노래를 즐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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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밤, 450명 한인 몰린 공연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와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물놀이 판타

지: 계절>이 9월 10일(토)에 뉴잉글

랜드 컨서버토리(NEC)의 조던홀

에서 약 450여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조미나씨가 스토리와 음악을 쓴 이

작품은 사물놀이와 판소리, 재즈와

블랙 가스펠, 인형극이 조합된 독

특한 경험을 청중에게 선사했다.

무대의 왼쪽에는 피아노(조미나

) 와 베이스(송미호), 한국 관악기

인 태평소와 피리(이나연), 소리꾼

(김보림)이 자리했으며 중앙 뒷편

에는 드럼 세트(김영진)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물놀이팀(김인수,

윤여준, 성유경, 김지훈)과 색소폰

(리히 하루비)이 자리했다. 3인으

로 구성된 가스펠 코러스(로비 페

이트, 파라비 말렉, 조셉 코플랜드)

는 순서에 맞춰 등장하여 중앙에서

함께 연주하였다.

공연장 밖 복도에서 행진을 시작

하여 관객석 사이 복도를 지나 무

대로 입장한 한국 사물놀이 팀의

강력한 에너지와 사운드는 시종일

관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

잡았고,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 그

리고 ‘얼씨구 좋다’를 외치며 온

몸으로 흥겨움을 만끽하였다.

소리꾼 김보림씨는 이 날 극의

해설자와 주인공 순이 역할을 소화

하며 판소리 스타일의 가창, 피아

노 반주에 맞춘 노래, 연기까지 다

양한 재능을 선보였다. 재즈 밴드

와 색소폰, 가스펠 팀은 열정적인

합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태

평소와 피리도 작은 악기에서 엄청

난 사운드를 뿜어내며 앙상블에 한

국적인 색채를 덧입혀 주었다. 피

아노의 조미나씨는 국악과 재즈를

오가며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부

드럽게 조율하고 이끌었다.

가사와 대사는 때로는 한국어를

때로는 영어를 사용하였으며 1부

는 음악과 극의 전개가 중심이 되

었고, 2부에서는 상여소리와 인형

극 그리고 국악팀과 재즈팀의 화려

한 합주가 펼쳐졌다. 이번 작품은

조미나 씨가 재즈와 국악을 접목하

여 만든 두 번째 무대 작품이다. 예

술협회 한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창작자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며 향후 작품에 대

한 기대를 내비쳤다.

예술협회 웹사이트에서 티켓 신

청을 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던

이번 공연에는 추석을 맞아 한국

음악을 들으려 많은 청중이 모였으

며, 한복을 입고 온 몇몇 가족들이

있어 명절 분위기가 느껴졌다. 주

보스턴 총영사관은 당일 관객들에

게 정성이 깃든 약과 세트를 선물

로 제공하여 한국인의 정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유기준 총영사가 참

석하여 교민들과 환담하고 연주자

들을 격려하였다.

한미예술협회는 매사추세츠 문

화 협의회(Mass Cultural Council)

와  보 스 턴  재 단 (The Boston

Foundation)의 후원 그리고 이 공

연을 위해 특별 기부를 한 김선주

씨와 스테판 가벨(Stefan Gavell)

씨 부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사물놀이, 판소리, 재즈, 가스펠, 인형극 조합 독특한 경험 

유기준 총영사(우)와 이번 공연의 창작자인 조미나씨



종합  4 The Boston Korea2022년 9월 16일 금요일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함께 아리랑

스패닉도 소폭 줄었고 반면 흑인은 소폭

상승했다. 

소득은 미국내 태생이 $71,522로 외국

태생 $64,839에 비해 높았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서부 거주민들이 $79,430

으로 가장 많이 벌었고 전통의 동북부는

$77,472로 그 뒤를 이었다. 중서부는

$71,129, 남부는 $63,368로 가장 소득이 낮

았다. 

미국내에서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은 교육 수준이었다. 대졸자 이

상의 소득은 $115,456으로 압도적으로 높

았다. 대학중퇴 및 전문대의 경우 $64,378

현저하게 소득수준이 낮았으며 고졸은

$50,401, 중졸은 $30,378로 학력에 따라

뚜렷한 소득격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센서스국은 지난해 미국의

지니계수가 0.494로 2011년 이후 10년 만

에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계

수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 불평등으로

수치가 증가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악

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0.331로 미

국에 비해 훨씬 소득이 균등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 낭만과 그리움의 계절

가을을 맞아 보스턴 한미예술협

회가 주최하는 <Arirang To-

gether! 한국 가곡의 밤>이 오는

10월 2일(일) 메드포드에 위치한

텁스대학교 그라노프 뮤직센터

에서 열린다.

현재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프라노 나유선

씨와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단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출신으로 유

럽과 미국 무대에서 주역으로 많

은 활동을 한 테너 김유중 씨가 출

연하여 1부에서는 ‘그리움과 사

랑’에 관한 노래를, 그리고 2부

에서는 ‘희망과 화합’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뉴잉글랜드 음악

원에서 오페라 코치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이지영 씨가 반주를

맡았다.

이번 음악회는 미술과 무대 예

술이 함께 하는 종합 예술 공연이

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오랫동

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화가 유

수례 씨의 여러 작품들이 각 노래

와 짝을 이루어 스크린에 띄워진

다. 또 대사와 안무가 들어간 작품

<Reclamation(되찾기)>이 초연

된다. 이 작품은 보스턴 한인 입양

인 모 임 (Boston Korean

Adoptees)의 이사이고 보스턴 아

시안 아메리칸 영화제(Boston

Asian American Film Festival)

의 아웃리치 코디네이터인 캐시

여(Kathy Eow) 가 만들었다. 

이 음악회에서 초연되는 또 하

나의 작품은 바로 음악회의 제목

이 된 <함께 아리랑 (Arirang To-

gether)>이다.  나유선 씨가 가사

를 쓰고, 노스이스턴 대학교 교수

이며 한국 음악에 깊은 관심과 조

예가 있는 작곡가 앤서니 드 리티

스(Anthony De Ritis) 씨가 작곡

하였다. 또한 피아니스트 이지영

씨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기반

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안진

(Jean Ahn)의 피아노 솔로곡 <닐

리리>를 연주한다.

공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이며 티켓은 보스턴 한미예술협

회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

다(일반 $10, 학생은 등록 시 무료

). 공연장 규정에 따라 관객이 백

신 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할 수 있

으며,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이

다. 유료 주차(시간당 $2.50)를 예

상해야 한다.

<공연 정보>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

일시: 2022년 10월 2일 (토) 오후

7:30

장소: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St.

Medford, MA)

티 켓  및  정 보 : www.kcs-

boston.org

후원: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

사관, The Boston Foundation,

Mass Cultural Council, 재외동포

재단

미 가구 중위소득 $70,784, 
아시안 가구는 10만달러 넘어 

▶▶1면에 이어서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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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플루 극성, 플루백신 꼭 맞아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극심한 독감시즌이 도래할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가을 플루백신 접종이 건강을 지

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미질병통제센터(CDC)는 미국 국

민들에게 10일 이전에 플루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CDC는 웹사이트에서 9월과 10월

은 백신을 접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고 10월 말까지는 백

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후에 접종해도 여전히 플루가 극

심한 시즌동안 충분한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다며 접종이 중요함을 강조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겨울시즌

을 벗어난 호주에서 5년만에 최악의

플루시즌을 겪었던 것을 상기시키

며 플루가 미국도 강타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브리감앤워민스병원 감염병 임상

학과장인 폴 삭스 박스는 “올해 오

스트렐리아의 경우에 근거해 극심

한 플루시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한 지난 몇해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플루 감염이 아주 낮았기 때

문에 플루 인자에 대한 면역반응이

약해지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말

했다. 

삭스 박사는 플루백신을 조금 기

다려 10월 중순에 접종하라고 권장

했다. “플루의 절정시기는 12월에

서 2월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접종하

는 것은 약간 이르다. 조금 기다려 빠

르면 10월 중순 정도에 접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너무 일찍 맞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효과

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CDC는 플루백신을 이번 오미크

론 변이 타킷 신규 코로나백신(bi-

valent COVID-19 vaccine)을 접종

할 때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장했었

다.  

애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

정관은 지난 주 백악관 기자회견에

서 “플루샷과 코로나바이러스 신

규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은 좋

은 생각이라 말하고 신은 우리에게

두 팔을 주셨다. 하나는 코로나 백신

, 다른 하나는 플루백신을 접종하라

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많은 사람들은 신규 코로나바이

러스 백신을 접종할 때 플루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있다. 

그러나 폴 삭스 박사처럼 일부 전

문가들은 현재 플루가 창궐하지 않

는 이상 조금 기다려 10월 말까지 접

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보스톤메디컬센터 감염병 전문의

사브리나 애서모 박사는 전통적으

로 플루 백신은 10월에 맞는 것을 권

장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맞을 수 있

을 때 맞는 것이 좋으며 언제 맞는 지

타이밍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

도 된다고 밝혔다. 

“예방이 핵심이다. 10월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기

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애시시 자 박사의 동시접종을

가리켜 “연방정부는 좀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다. 간단

함이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올해 플루 백신을 접종하길 권장한

다”고 말했다. 

호주 플루 극성, 최악의 플루시즌 될 수도 
플루샷 10월 중순에서 말이 가장 효과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아이폰 아이메시지

(iMessage) 사용시 때론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했

을 경우 이제 이를 변경하거나 삭

제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한인들에게는 이미 익

숙한 일이지만 아이폰은 뒤늦게

나마 메시지 수정 및 편집을 허용

하게 됐다. 

iOS16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은

마침내 메시지 앱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을 추가했다. 현재 아이폰 소유

고객들은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해 iOS16로 업데이트가 가능

하다. 

아이메시지를 편집하는 방법

-메시지 앱에서 방금 보낸 메

시지를 탭하고 잠깐 누른채 대기

한다.(tap and hold)

-팝업 박스가 뜨고 메뉴중에

편집(edit)을 누른다. 

-메시지를 고친 후 블루 체크

마크를 탭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15분내에만

메시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이 시

간내에 수정해야 한다. 애플은 오

랫동안 수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가능해 수정 가

능시간을 제한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측에서는

원래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가 수

정됐거나 보낸 사람이 메시지 전

송을 취소했다는 노트가 남겨진

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

거나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해 설명

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아이메시지 전송을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메시지 앱에서 방금 보냈던

메시지를 탭해서 잠깐 누른채

(tap and hold)로 있는다. 

-팝업창이 뜨면 전송취소

(Undo Send)를 탭한다. 

메시지 취소나 삭제는 보낸 후

2분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

해야 한다. 이 메시지 취소와 수

정은 같은 아이폰에서만 작동하

며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서는 가능하지 않다. 

아이메시지 발송 후 고치거나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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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3년만에 첫 대면 교사연수회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2학년

도 후반기 NE지역 한국학교 정기 교사연수

회가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회장 남일) 주최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발전한 2세

교육을 위해 ‘백투노멀/Back In Person’

이 주제였던 이번 연수회는 3년만에 직접 얼

굴을 맞댄 행사였다. 

뉴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회는 3년만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발전한 2세

교육을 위해 ‘백투노멀/Back In Person’

이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회는 전체강연으로 시작됐다. 첫 시

간에는 박현아 간사가 ‘표준 교과과정 안

내’를 주제로, 두번째 시간에는 오지현 강

사가 ‘K-Kidz를 활용한 교육안’ 을 주제

로 각각 강연했다. 세번째 시간에는 경기도

장학사이자 참샘스쿨 대표인 김차명 강사

가 ‘엡을 활용한 고품질 영상 컨텐즈 만들

기’를 강연했다. 

분반강연에서는 김소희 강사(뉴잉글랜드

)의 ‘교안 설계와 시간 활용’, 권정철 강

사(북부보스톤)의 ‘쉽고 재밌는 미술을 활

용한 역사 문화수업의 이론과 실기’ 강연

이 진행됐다.

이번 2022년도 후반기 교사 연수회에는

누리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로드

아일랜드 한인학교, 보스턴장로교회 한국

학교, 보스턴중앙교회 한글학교, 보스톤 한

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보스톤천주

교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푸르뫼 한국

문화학교 등 모두 10개 학교의 교사들과 보

스턴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 신임 윤성근

교육영사와 오인식 이사장, 함혜란 이충시

협의회 전 이사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됐다. 

협의회 오인식 이사장은 오래간만에 대

면으로 진행되는 교사연수회에 참가한 선

생님들을 환영하며 준비를 위해 수고한 회

장단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고 이어 재

미한국학교 추성희 신임 총회장은 “뉴잉

글랜드지역은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그 어

느 지역보다도 늘 알차고 앞서가는 협의회

로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앞장서서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미주 내 14개

지역협의회를 선도해 나갈 정도로 내실있

고 능력있는 협의회”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보스턴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는

뉴잉글랜드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대면

연수 개최를 축하하며 회장단의 노고를 격

려한 후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이 어려

움에 처했던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과 한인

사회는 모두 힘을 합쳐 잘 이겨낼 수 있었다

. 팬데믹에 이어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잘

이겨 낼 것으로 믿으며 어떤 어려움도 잘 이

겨내며 알차고 효과적인 동포 2세 교육을 위

해 계속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축

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유기준 총영사가

오인식 이사장에게 교육부장상을 전달했고

, 윤성근 교육영사가 협의회 박현아 간사에

게 국립국어원장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리더상 수상자 호명, NKT(낙스 한

국어 시험) 만점상(유세찬/뉴잉글랜드),

2022 KSB(Korean Spelling Bee)대회 우수

상(안유찬/뉴잉글랜드) 시상이 이어졌고 장

기근속 교사 대표로 김희현 교사(뉴잉글랜

드)에게 15년 근속 표창패를, 직전 회장(이

현경), 직전 이사장(윤미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는 2022년도 동해

-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을 이

번 가을에 실시하며 행사 참가 및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교장 및 협의회 홈페

이지(www.naks-ne.org)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의

행사 및 문의는 협의회 연락처 전화 (508)

523-5389 또 는  이 메 일

naks.ne.us@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교육 현장 활용 중심의 강연으로 교사들 첫 대면 학기 준비 

보스턴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는 뉴잉글랜드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수회개최를 축하하며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뉴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강당과 교실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회 전체강연

권정철 강사의 분반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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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Kim Law Office

수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뉴욕타임스는 수많은 억만장자들

이 입으로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번드러지게 말하고 때

론 이들의 기부금액이 자신들이 해

결하겠다는 문제를 오히려 부추기

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귀감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나드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

뷰에서 자신의 기부 결정에 대해 "소

수의 부자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난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자본주

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캘리포니아 벤추라에 본사를 둔

파타고니아는 매년 10억달러에 달

하는 자켓, 스키복, 모자 등을 판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리회

사로 남아 운영된다. 쉬나드씨는 지

난 8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으며 이

지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도록 하

는 기부다. 

주식 의결권이 있는 2%에 달하는

주식은 새로 설립된 파타고니아목

적트러스트(Patagonia Purpose

Trust)에 넘겨졌다. 이 트러스트는

가족과 고문단이 트러스티로 회사

의 운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

익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쓰이

는지 감독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주식 증여로 발생한 1천7백50만달러

의 증여세도 가족이 직접 부담한다

는 점이다. 

또 나머지 98%의 주식은 홀드페

스트콜렉티브(Holdfast Collective)

라 불리는 신규 설립 비영리단체에

넘긴다. 이는 파타고니아의 수익을

기부변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이 단체는 비영리단체이지

만 정치적 목적의 기부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501(c)(4)이기 때문에 세

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100%를 기

부하고 세금 한 푼 감면받지 않는 그

와 그의 가족이다. 

쉬나드씨와 부인 말린다 그리고

40대의 두자녀는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더 이상 억만장자로

남아있지 않는 진정한 삶의 용기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다. 

1938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난

쉬나드씨는 60년대 요세미티 국립

공원 암벽 등반의 선구자였다.자동

차에서 잠을 자면서 5센트에 손상된

고양이 사료용 통조림을 먹는 가난

한 생활을 이어갔다.

지금도 허름한 옷을 입고, 미국에

서 저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스바루

를 직접 운전한다. 벤추라와 와이오

밍주의 잭슨에 있는 평범한 집을 오

가며 생활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다.

1973년 파타고니아를 설립했다.

천연소재 면으로 옷을 만들고 직장

내 차일드케어를 실시하는가 하면

자켓을 구입하지 말라는 광고로 유

명하기도 하다. 회사는 1%의 수익을

환경보호가들에게 기부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60년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던 시절 북한산의

암벽 등반로를 개척하기도 했던 쉬

나드씨는 제대 후 '쉬나드 장비'라는

회사를 설립해 등산 장비를 판매하

기 시작했다. 경쟁사보다 원가가 높

은 만큼 소비자 가격도 높았지만, 매

출은 꾸준히 늘어났다.

계속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불편

해진 쉬나드씨는 자신의 지분을 정

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주변사람

들과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했으며

이 선택지 중에는 파타고니아를 매

각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기

업공개를 하는 방안도 있었다. 친구

의 회사인 노스페이스가 걸었던 길

이었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기부하는

것보다 매각이나 기업공개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 기부할

수 있었지만 쉬나드씨는 매각과 기

업공개 방안을 거부했다. 기업공개

시 수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직원 복지와 환경보호라는 기

업 문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지분을 비상장 상태로 100%

기부하는 것이 파타고니아의 기업

문화를 지켜나가면서도 지구를 보

호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

이 쉬나드씨의 설명이다.

쉬나드 회장은 뉴욕타임스와 인

터뷰에서 "내 삶을 정리하게 돼 큰

안도감이 든다. 우리에겐 이것이 가

장 이상적인 해법이었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 기사에는 연합뉴스의 기사 일

부가 사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

  hsb@bostonkorea.com

(LA=미주헤럴드경제) 차한승 기

자 = 미국의 차압 주택 수가 코로

나 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

귀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톰이 최근

발표한 전미 차압 주택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차압 주택

수는 3만4천501채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와 118% 증가

했다. 8월 차압주택 수는 4,072채

당 1채(0.025%)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일리노이가 1,926채당

1채로 전체 50개주 중 제일 높았고

델라웨어 (2,387채당 1채)와 사우

스캐롤라이나(2,417채당 1채), 뉴

저지(2,441채당 1채) 그리고 플로

리다(2,950채당 1채)가 그 뒤를 이

었다. 차압의 첫 과정인 통보

(NOD)는 총 2만 2,952채로 전월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와

187%가 늘었다.

주별로는 오클라호마(80%), 테

네시(74%), 버지니아(64%), 아칸

소(53%) 그리고 워싱턴(50%)의

차압이 크게 증가했다. 차압 완료

(REO)건수는 3,938채로 7월 대비

28%, 2021년 8월 대비 59% 늘었다

.

지역별로는 일리노이(493채)와

뉴욕(337채), 미시건(326채), 펜실

베니아(260채) 그리고 캘리포니

아(189채)의 차압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고 인구 100만 이상 도심

지역 중에서는 캔사스시티

(967%), 뉴욕(90%), 필라델피아

(28%), 디트로이트(23%)의 증가

폭이 컸다.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

은 “REO의 경우 전체 (전액 현

금 구매자 제외)주택 소유주 중

90%이상이 플러스 에쿼티를 보

유하고 있어 코로나 19 이전에 비

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특히 도심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수요 부족에 따른 가격 보전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어 REO

주택을 찾아보기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차압주택수 1년 새 두배 늘었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기후변화 싸워달라" 회사 통채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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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스뉴스 대학순위평가, MIT 2위, 하버드 3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학순위 계량적 수치평가

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대학들이 미

국내 최고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US뉴 스 (US News & World

Report)가 12일 발표한 미국내 최

고대학 순위에서 MIT를 비롯한 7

개 대학이 상위 50위 대학에 선정됐

으며 최고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s) 순위에서는 윌리엄스칼

리지를 비롯한 6개대학이 상위 50

위에 선정됐다. 

MIT는 2년 연속 미국내 최고 종

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바로 옆에 위치

한 전통의 하버드대학은 스탠포드,

예일대와 함께 3위에 올랐다. 만약

최근 대학자료제출 문제로 컬럼비

아 대학이 2위에서 18위로 추락하

지 않았다면 공동 4위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외에 텁스대학(Tufts), 보스톤

칼리지(BC), 보스톤대학(BU)은

각각 32위, 36위, 그리고 41위에 올

랐다. 예년과 비슷한 순위이지만

텁스대학은 한동안 20위권을 유지

했던 것과 달리 30위로 내려 앉았다

. 이외에 브랜다이스대학과 노스이

스턴 대학은 44위로 동율을 이뤘으

며  유 매 스 애 머 스 트 와

WPI(Worcester Polytechnic Insti-

tute)는 동율 67위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요대학 순위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Harvard University (tie)

32) Tufts University (tie)

36) Boston College (tie)

41) Boston University (tie)

44) Brandeis University (tie)

44) Northeastern University (tie)

67) University of Massachu-

setts-Amherst (tie)

67) Worcester Polytechnic In-

stitute (tie)

97) Clark University (tie)

151) Simmons University (tie)

176) University of Massachu-

setts-Lowell (tie)

202) Springfield College (tie)

234) Suffolk University (tie)

234) University of Massachu-

setts-Boston (tie)

234) University of Massachu-

setts-Dartmouth (tie)

234)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tie)

331-440)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331-440) Lesley University

한편 인문대학 범주에서는 윌리

엄스칼리지와 애머스트 칼리지가

나란히 1, 2위를 달렸으며 웰슬리칼

리지는 5위, 스미스칼리지는 13위,

그리고 홀리크로스는 33위, 마운트

홀요크칼리지는 36위에 각각 선정

됐다. 

매사추세츠 대학들의 인문대학

범주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Williams College

2) Amherst College

5) Wellesley College

13) Smith College (tie)

33) College of the Holy Cross

(tie)

36) Mount Holyoke College

89) Stonehill College (tie)

89) Wheaton College (tie)

120) Hampshire College (tie)

130) Massachusetts College of

Liberal Arts (tie)

151) Emmanuel College (tie)

151) Gordon College (tie)

한편, 주립대학의 순위에서는

UC버클리가 UCLA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유매스 애머스트는 텍사

스A&M대학, 커네티컷 대학과 동

율로 26위를 차지했다. 

MIT는 박사학위를 부여하는 대

학의 학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12

개 과목 중 6개 과목에서 1위로 선

정돼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자랑했다. 박사학위를 부여하지 않

는 대학의 학부 엔지니어링 프로그

램 분야에서는 니댐에 위치한 프랭

클린올린엔지니어링칼리지

(Franklin W. Olin College of En-

gineering)가 2위를 차지했다. 

MIT는 학부 경영대학프로그램

에서 UC버클리와 함께 2위를 차지

했으며 경영학 분야 중 분석, 생산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MIT가 1위

를 차지했다. 기업가 프로그램에서

는 뱁슨 칼리지(Babson College)가

1위를 MIT가 2위를 차지했다. 

유에스뉴스는 38년째 대학순위

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500

여 대학의 자료를 분석해 순위를 산

정했다. US뉴스 2022년 봄 여름 각

학교에 설문을 통해 총 17개 항목에

서 학업의 질을 평가해 순위를 냈다

. 

US뉴스는 순위 산정에 있어 학

업의 질은 물론 졸업율, 보유율, 졸

업 후 부채비율, 신분변동 등의 결

과적 측정을 강조했다. 올해에는

어떻게 SAT 점수를 계산하는지,

교수진, 범주내 순위변경 등 좀더

포괄적인 방법을 새로이 채택했다. 

특히 올해 순위 선정에서는 잘못

된 통계자료를 제출했던 컬럼비아

대학이 18위로 밀리는 해프닝이 발

생했다. 컬럼비아 대학 소속 교수

의 폭로로 통계자료의 문제점이 지

적되자 대학 측은 올해 순위에 불참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US뉴스 측은 문제로 지적된 자

료 대신 교육부 등 외부통계자료를

통해 최종 순위를 산정했다. 

그러자 이번 통계자료의 문제점

을 폭로한 태디어스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의 대학 평가

가 조잡하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

라며 "한 대학이 1년 만에 2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면, 이는 전체 순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프닝으로 인해

1위부터 100위까지의 대학의 순위

는 숫자상의 순위일 뿐 실제 그 격

차는 숫자의 의미만큼 크지 않다고

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매사추세츠 대학들 미국내 최고에 다수 선정 
인문대학 순위 윌리엄스, 애머스트 칼리지 1,2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미국의 맹점 드러난 대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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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쏭의 5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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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한자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다보면, 허리 어깨 목 할

것 없이 뻐근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의자

하나면 있으면 아무리 뻣뻣한 사람도 부담없

이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있는 단단한 의자 하나

만 준비해주시구요, 최근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지금 바로 따라해보시길 바랍

니다.  유튜브 채널 Yoga Song Hayeon 에서

9min Full Body Stretches for Relief from Sit-

ting All Day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1. Supported Triangle Pose (삼각자세 변형) :

어깨, 옆구리, 안벅지 스트레칭 

1단계  의자를 앞에 두고 사진과 같이 오른

발을 앞에 둔 상태에서 오른 손을 뻗어줍니다.

이때 옆구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척추와

팔을 길게 펴주세요!

2단계  더 이상 손을 앞으로 뻗을 수 없을 때

손이나 팔꿈치를 의자에 올려놓고 다른 팔을

천정으로 뻗어줍니다.

3단계  팔을 천천히 의자 등받이 방향으로 보

내 옆구리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4단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 후 다리를 바

꿔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TIP! 사진처럼 팔꿈치가 잘 닿지 않는 분들

은 손바닥을 의자에 올려놓고 진행해주세요.

단 허리부터 정수리까지 곧게 편 상태를 유지

합니다.

2. Downward Dog Stretch (다운독 스트레칭) :

가슴, 어깨, 뒷벅지, 종아리 스트레칭

1단계  앞의 스트레칭이 끝나면 두 손을 의

자위에 올려놓고 두 발을 뒤에 두고 엉덩이를

올려 가슴과 어깨전면을 늘려줍니다.

2단계  가슴을 두 허벅지 사이로 보낸다고 상

상하며 상체를 열어줍니다. 

3단계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풀고 깊고 길

게 호흡합니다. 

TIP! 다리 뒷면이 많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줌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홈트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하연쌤과 함께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

가&필라테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

트레스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2.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

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4.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

생 만족도 극대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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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지사 여론조사 모라 힐리 크게 앞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1월 총선거를 8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모라 힐리(Maura

Healey) 검찰총장이 공화당 후보

인 제프 디일(Geoff Diehl)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 특히 힐리 후보는 트럼피즘을 혐

오하는 여성들과 무소속 유권자들

의 지지를 바탕으로 격차를 벌렸다

. 

서폭대학/보스톤글로브/NBC10

보스톤/텔레문도가 잠정 유권자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

르면 힐리 후보는 디일 후보를 52퍼

센트 대 26퍼센트로 앞섰다. 힐리

후보는 무소속 층에서 9%나 앞섰

다. 

특히 500유권자들의 60%는 트럼

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

다. 특히 아직 주지사 후보를 정하

지 못했다는 17%의 유권자 층 중에

서 절반 이상은 트럼프에 반감을 표

시했다. 

공화당 디일 후보는 트럼피즘을

표방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특

히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그의 성향

이 공개되는 경우 현재의 지지율 격

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현재 잠재 유권자

층의 절반은 디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내논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는 검찰 총장, 주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의 선거에서 민주

당 후보들이 커다란 리드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주

민 투표 중 부유층의 백만장자세금

에 찬성의견(56대 35)이 높으며 불

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안에는 신

규법안 유지 측(49대38)에 찬성표

가 많았다. 

민주당 후보인 모라 힐리 검찰 총

장은 지난 4월과 7월에 치러진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격

차를 보였었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 이후 여성들

의 표심은 훨씬 모라 힐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첫

여성 주지사를 거머쥐게 될 힐리에

게 여성유권자들은 60대 20퍼센트

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매사추세츠주가 진보적인 주로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그동안 중도

성향의 공화당 주지사를 줄곧 선출

하기도 했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점

차 각 정당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보였다. 힐리 후보는 민주당

유권자 층에서는 149대 1, 디일 후보

는 공화당 유권자층에서는 46대 1

의 득표율을 보였다. 

중도 성향의 공화당 소속인 베이

커 주지사는 여전해 76%나 지지세

를 보였고 민주당 유권자 10명중 8

명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48%가 긍정 43%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검찰총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인

앤드레아 캠벨 후보는 공화당 제이

맥마혼 후보를 50대 24퍼센트로 앞

섰다. 윌리엄 갤빈 현 주무장관은

공화당 도전자인 라일라 캠벨을 53

대 19퍼센트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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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타

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심판 격인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

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이어서 주

목된다.

미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

어폴리틱스(RCP)가 지난 1∼13일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

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14일(현지시간) 기준

42.4%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1일 36.8%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시점과 비교해 두

달도 못 돼 지지율이 5.6%포인트 상

승한 것이다.

정치분석 매체 '538'이 취합한 여

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

지율은 이날 기준 42.2%로 최저치인

7월 21일 37.5%에서 4.7%포인트 올

랐다.

이런 흐름은 개별 여론조사에서

도 확인된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연구센

터(NORC)와 함께 지난 9∼12일 성

인 1천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약 두 달 전(7월 14∼17일) 조사 때

36%에 비해 무려 9%포인트나 올랐

다.

바이든 지지율은 작년 1월 취임 이

래 한동안 50% 초·중반대를 유지

하다가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욕스러운 미군 철군과 맞물려 곤

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는 반도체산

업육성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집

권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굵직

굵직한 법이 의회를 연달아 통과하

는 성과를 거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3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인플

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다소 커진 것

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있다.

AP통신 조사에서 38%만이 바이

든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지지한

다고 응답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

황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

으로 통했다.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 1·6 폭동

진상조사특위가 지난 6∼7월 공개

청문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의 선동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

는 등 민주당 지지층이 싫어하는 트

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

사이익이 됐다는 시각이다.

AP는 주요 법안의 통과, 대법원

의 낙태권 후퇴 판결, 바이든 대통령

의 트럼프 공격 강화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바이든 지

지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분

석했다.

AP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바

이든 지지율은 78%로 7월 65%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공화당 지

지층의 바이든 지지율은 5%에서

10%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중간선

거 판세 전망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중간선거 앞 바이든 지지율 탄력…두달새 9%p 급등 조사도

11월 8일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 

'538'은 이날 기준으로 민주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71%로 공화당(29%)보다 높게 잡았

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승리 가능성

이 72%로 더 높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6

일 분석 기준으로 상원 선거전을 우

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 상태라고 봤

고, 하원의 경우 공화당 승리 가능성

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매체들

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며 의회 권력을 탈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과 비교

해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AP는 민주당은 여름철 몇달 간 중

간선거 참패 가능성에 직면했었다

면서, 일련의 입법적 성과를 달성한

이후 이 전망이 더 나아진 것처럼 보

인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

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주택 수요는 빠르게 식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모기지은행

협회(MBA)에 따르면 대출 잔액 64

만7천20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 모기

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6.01%로 집계

됐다. 

전주 5.94%에서 소폭 상승해 글로

벌 금융위기가 벌어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선을 넘었다고 MBA

는 밝혔다.

MBA에서 경제·산업 예측을 담

당하는 조엘 칸은 "30년 고정 모기지

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벽을 넘

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대출 신청량을 측정하는

지표인 MBA의 '시장종합지수

'(MCI)는 전주보다 1.2% 하락한 255

로 집계됐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이는 1999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기에는 MCI가 707.9에 이르

렀다.

주택 매수를 위한 모기지 신청 건

수는 전주보다 0.2% 증가했으나, 전

년 동기보다는 29% 감소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신청 건수

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생애 최

초 주택 매수자에게 낮은 금리로 제

공되는 미 보훈부와 농무부 등 정부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도 7월 바닥 찍고 5%p 안팎 올라 
상·하원 선거 전멸 예상됐지만…'상원은 민주당 우위' 전망도 나와

8미 모기지 금리, 2008년 후 첫 6%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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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 대기

업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사업 확장

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인 어센드 엘리먼츠(이하 어센드)는

최근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와

재규어 랜드로버 등으로부터 3억달

러(약 4천182억원)가 넘는 자금을 투

자받았다.

독자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어센드는 이번 투

자 유치를 통해 5억달러(약 6천974억

원)가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어센드는 미 조지아주 코빙턴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켄터키주에서는 10억달러(

약 1조3천943억원)를 들어 대규모 공

장을 건설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 최고기술책임자

(CTO) J.B. 스트라블이 이끄는 배

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

얼스(이하 레드우드)도 투자 유치와

함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레드우드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피델리티, T.로 프라이스 등으로부

터 40억달러(약 5조5천800억원)의 기

업가치를 인정받으면서 7억7천500

만달러(약 1조805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레드우드는 현재 35억달러(약 4조

8천900억원)를 투자해 네바다주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부

품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다.

상장업체인 라이사이클(Li-

Cycle)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

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적

광산업체 글렌코어로부터 2억달러(

약 2천8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라이사이클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와 뉴욕,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뉴욕주

로체스터 공장에 이어 오하이오·

앨라배마주와 노르웨이, 독일에도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라이사이클의 시가총액은 12억달

러(약 1조6천735억원) 정도이다.

WSJ은 환경문제에 따른 어려움

으로 인해 배터리용 광물을 생산하

인플레 감축법에 배터리 재활용사업 투자 몰려…SK도 가세

는 신규 광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

여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투자

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IRA까지 발효되면서 폐배터리 재

활용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배

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에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45

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

정하고 있다.

마이크 오크론리 어센드 최고경

영자(CEO)는 IRA 발효로 핵심 배

터리 물질의 국내 조달이 시급한 과

제로 떠오르면서 고객과 벌이는 협

상의 분위기 자체가 크게 변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아이폰 미니 없애고 플러스모델 출시…프로·프로맥스 기능개선
799달러 애플워치 울트라 출시…3년만에 2세대 에어팟 프로도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웨스트보로의 스타트업 배터리재활용회사인어센드엘리먼츠(Ascend Element) 재활용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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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 종가가 나오고 있다. 2.8원 오른 1,393.7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3년 5개월여 만에 1,390원대
를 돌파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 19일 이후 최고치 마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5

일 원/달러 환율이 1,397원대까지 치

솟았으나, 외환당국의 개입에 반락

하며 1,393원대에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

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8원

오른 달러당 1,393.7원에 거래를 마

쳤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출발한 뒤 오전까지 1,390

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가, 오후 1시

5분께 1,397.9원까지 치솟으며 고점

을 높였다. 이는 전날 기록한 연고점

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으로,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09년 3월 19일(종가

기준 1,396.0원) 이후 최고치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물

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1% 하락

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 110선

에서 움직이다가 이날 109선으로 내

려 달러 강세가 소폭 진정세를 보이

는 듯했지만, 아시아장에서 달러가

반등세를 보이며 원화도 약세를 이

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

체 회의에서 "한쪽으로 과다한 쏠림

이 있거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 필

요한 시점에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

언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환율

이 1,400원 턱밑까지 오르자, 외환당

국은 해당 발언 이후 1시간여 후인

오후 1시 10분께 구두개입에 나섰다

.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외요

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내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

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30

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391.0원

까지 저점을 낮추며 반락했다. 이후

장 후반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며

1,393원대에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구두개입

직후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점심시간

에 호가가 얇은 틈을 타 당국이 구두

개입과 함께 실개입한 것 같다"면서

"평상시보다 개입의 폭이 컸던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입 시점을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의 '도시락 폭

탄'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도시락 폭탄은 금융위기 당시 외

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이 주로 점

심시간에 이뤄지면서 나온 말이다.

점심시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물량이 적어 개입 물량을 최소화하

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당국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천장

을 확인한 기관들의 물량이 매도세

로 돌아섰다"면서 "당국 역시 스무

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방향성 전환

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원/엔 재정환

율은 100엔당 971.20원이다. 전날 오

후 3시 30분 기준가(967.85원)에서

3.35원 올랐다.

환율 장중 1,397.9원, 연고점 경신…당국 개입에 1,393.7원 마감

금리인상 여파에…서울 실거래지수 13년7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

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월 들어 급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위

축으로 '급급매물'만 드물게 팔리면

서 실거래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

한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6월)

보다 3.14% 하락했다.

이는 2008년 12월 5.84% 하락한 이

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

진 것이면서 2006년 1월 실거래가 지

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역

대 4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

과 유예 조치 이후 매물은 늘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매

수세가 위축되고 집값 하락 우려도

커지면서 직전 최고가보다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 낮춘 급급매물만 겨우

팔린 결과다.

서울 5대 권역중 '노도강'(노원·

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

의 실거래지수가 5.25%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이 3.86% 내려 그

뒤를 이었다.

은평·마포·서대문구가 있는 서

북권(-3.62%)과 강남 4구의 동남권

(-3.28%)도 3% 이상 하락했다.

영등포·양천·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만 0.03%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의 7월 매매

실거래가 지수도 각각 2.98%, 4.22%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3.20% 떨어졌다.

수도권 실거래가 지수 하락폭 역

시 2008년 12월(-5.05%) 이후 13년 7

개월 만에 최대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2.21%

떨어져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 이 역시 2008년 12월(-3.55%)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다.

지방(-1.11%)과 지방 광역시(-

1.73%)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세종은 지수가 6.90% 하락했고 광

역시는 대전(-2.27%), 광주(-2.10%),

대구(-1.83%), 부산(-1.61%), 울산(-

0.66%) 순으로 낙폭이 커졌다.

지금까지 신고된 거래가로 추정한

8월 실거래가 잠정 지수도 서울이

1.50%, 전국이 1.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수 약세는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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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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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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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복과 부인 김정희(김유신의 동생) 사

이에는 딸 흠신과 아들 흠돌과 흠운이 있었다

. 흠신은 이미 보로전군의 아내가 되어 두 딸

을 낳아, 그들이 성장하여 혼인 적령기에 이르

렀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풍채가 출중하고 용감한’

풍월주 진공이었다. 진공 또한 그녀를 좋아했

기에 그의 성정의 일부인 ‘기묘한 꾀’ 를 내

었다. 사람을 시켜 보로에게 흠신은 병이 있으

니 빨리 버리고 다른 여자로 아내를 맞는 것이

좋겠다고 꼬드겼다. 보로는 그게 좋겠다고 생

각하여 흠신을 버리고 김유신의 딸 작광酌光

을 아내로 맞이 하였다. 그리고 곧 흠신은 진

공의 아내로 들어가 화랑의 화주가 되었다. 

작광은 김유신의 셋째 딸인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화랑세기에만

나온다. 작광 뿐만 아니라 장녀와 차녀 그리고

넷째 딸의 이름과 그들의 삶의 궤적도 함께 등

장한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딸이 넷이라고 기

록되어 있는데 환갑년에 맞이한 부인 지소의

소생(인 것처럼)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모두 50권이고 마지막 10권은

열전이다. 그 열전 중에서 김유신에 관한 기록

은 무려 3권(권41~43)을 차지한다. 과연 ‘삼

한의 영웅’ 다운 방대한 기록이다. 삼국사기

를 편찬한 김부식은 그가 영웅호걸이라서 3권

이나 할애했는지, 아니면 김부식의 방대한 기

록에 의해서 김유신이 후대에 더욱 대영웅으

로 각인되었는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신

채호가 ‘조선상고사’ 에서 김유신을 평가

한 것처럼 인색하거나, 그가 이룩한 업적을 폄

훼할 의도는 조금도 없지만, 화랑세기를 통해

서 나타나는 당시의 풍월주들은 김유신에 버

금가는 많은 무장들이 건재했음을 볼 수가 있

다. 다만 김부식은 왜 김유신에게는 3권이나

할애했으면서도 그와 ‘용호상박’ 할 수 있

었던 많은 무장들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기록

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에 관한 기록이 대단

히 방대하지만, 화랑세기를 읽지 않고는 그의

결혼과 부인, 자녀들에 대한 완벽한 퍼즐이 맞

추어지지 않는다. 

먼저 김유신의 결혼을 보면, 삼국사기에

655년 왕 김춘추의 딸 지소智炤와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다(“왕이 딸 지소를 대각찬 유신에

게 시집보냈다” -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겨

울 10월조). 왕도 아닌 신하의 결혼 내용을 기

록한 김부식은 김유신을 파격적으로 대접하

고 있다. 그러나 유신은 당시 60세에 태종무열

왕 김춘추의 어린 딸(자신의 생질녀甥姪女이

기도 하다)을 부인으로 맞았다. 하지만 당시

김유신에게 부인이 있었는지, 사별을 했는지,

미혼이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은 없다.  

이어서 삼국사기(김유신 열전)에 기록된

김유신의 자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내 지소부인智炤夫人은 태종대왕의

셋째 딸이다. 아들 다섯을 낳으니 맏이는 이찬

삼광三光이고, 다음은 소판 원술元述이며, 다

음은 해간海干 원정元貞이고, 다음은 대아찬

장이長耳이며, 다음은 대아찬 원망元望이다.

딸은 넷이다. 서자庶子로 아찬 군승軍勝이 있

는데, 그 어머니 성씨는 전하지 않는다. 뒤에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거친 옷을 입고 비구

니가 되었다.”

위의 인용문으로 보면 김유신이 환갑년에

23세의401) 지소공주를 아내로 맞아 5남4녀를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딸들의 이름이 없

어서 상당히 아쉬운데, 화랑세기에서 그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화랑세기에 김유신은 열 여덟살이 되던 해

인 건복建福29년 임신년(612년)에 15세 풍월

주의 위에 올랐다. 그리고 동년 만호태후(진

평왕의 어머니)의 명으로 하종공의 딸 영모와

결혼하였다. 만호는 김유신의 외조모이고, 하

종은 미실의 아들로 영모는 미실의 손녀이다.

화랑세기에는 만호가 미실을 위로하려고 영

모를 손주며느리로 맞게했다고 기록되어 있

다. 한편 김유신의 첫부인 영모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없고 다만 화랑세

기에만 나온다. 이것은 역설적에게도 화랑세

기 필사본이 진본을 필사했음을 반증한다고

본다. 왜냐면 김유신이 환갑이 되도록 미혼이

나 독신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와 천관녀와의 사랑이야기

역시 그가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401) 삼국사기(신라본기, 성덕왕11년, 서기

712년) 에 보면 “가을 8월에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夫人으로 봉하고 해마다 곡식 1천섬을 주

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때는 김유신이

죽은지(673년 졸) 3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

소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런데 부인으로

봉할 때는 무슨 기념을 할만 한 특별한 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유신의 예로 보았듯 그

가 환갑을 맞은 해에 무열왕이 딸을 아내로 맺

어주어 그를 위로하였다. 이렇듯 712년에 성

덕왕이 지소를 부인으로 봉하고 큰 재사財賜

를 내림은 분명 지소에게는 특별한 해였음이

틀림없다. 그녀는 김유신과 655년에 결혼했으

니 이때는 이미 5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소

가 이때 환갑이었다면, 세 살 때 김유신에게

시집갔다는 계산이 되기에 아마 이때 지소가

팔순이었을 것이다. 즉 지소는 631년(또는 632

년생) 으로 23세에 김유신과 결혼했다. 지소

의 나이를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버지 김춘

추가 602년생, 어머니 문희가 606년생(으로 고

증 가능), 오빠인 문무왕 김법민이 626년생, 둘

째 오빠 김인문이 629년생, 세째 오빠 김문왕

의 출생년은 미상이다. 그리고 지소가 631년

경에 태어났다고 추측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6세 풍월주風月主 진공眞功(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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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주식시장은 한순간의 소식에 의해서 오

르고 내리는 경험을 한다. 연준 의장이 물

가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뉴스에 투자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반응은 투자자가 야구 시합에서 2회까지

나온 점수로 시합 결과를 판단하는 것과 비

슷하다. 

투자에 관한 미디어(방송, 신문, 인터넷,

등)는 투자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전달한

다. 방송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사

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에 나온 주식 전문가가 ‘

순간적인 뉴스에 동요하지 말고 장기 투자

하라는 따분한 조언’을 한다면 이것이 미

디어에 마지막 초청이 될 것이다.

투자자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 금

리와 주가의 방향, 전쟁의 영향, 공급과 수

요의 불균형, 어떤 개별 종목의 전망, 주식

시장의 과대평가 여부, 경제는 어느 방향인

지,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등 끝이 없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금융업계에 종사하

고 보니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는 투자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투자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가?

팬데믹 시작과 함께 집에 머물며 정부에

서 푼 많은 돈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

심을 가졌다. 그 당시 주식에 투자해서 많

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 역시 끊이지 않았다

. 남이 돈을 번다고 하니 본인만 손해 보는

것 같아 주식에 입문한다. 투자자는 일시적

인 투자 수익 결과를 같은 비율로 미래에 얼

마나 불어나는지를 열심히 계산(Extrapo-

lation)해 본다. 또한, 본인이 투자하는데 어

떤 능력(Overconfidence)과 감(Feeling)이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만들고 투자자에게 투자 지식과

정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미국의 주식시장(S&P 500)은 1930년부

터 2020년까지 수익이 18,000%로 증가했다.

그런데 그중 주식시장이 가장 높게 상승했

던 단 10일 동안 나의 돈이 주식시장에 투자

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익은 28%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 은행(Bank of America)의 연

구 결과이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10일이

언제인지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

투자 예측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이

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예측해야 투자가

재미있고 머리(?)를 써야지만, 투자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물론 예측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대부분 우연히(Luck) 좋은 결과로 이

어진 것뿐이다. 우연은 반복하지 않고 시간

이 지나면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진다. 

연준의 결정, 기업의 재정, 등을 열심히

분석해도 우리가 더 나은 예측을 할 것이라

는 증거는 분명히 없다. 우리가 알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가

치를 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빚을 먼

저 갚아야 하는지,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한

지, 주택융자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지, 보

험이 필요한지, 원금 보장한다는 투자상품

의 진실이 무엇인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

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이들 학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신용 등급을 어떻게 증가시

키는지, 등을 계획하고 파악함으로써 우리

의 금융 생활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주식

시장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다.

주식시장 오르고 내림에 동요 없이 자그마

한 자금을 꾸준히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

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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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팽

팽하게 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못 말을 꺼냈다가는 본전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정: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있어

서 완벽한 만족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3일 주의.

쥐띠 |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운수: 평소에 잘 이어온 관계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얻는 것이

크겠습니다. ●금전: 행운이 따라주는 시기이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나 매매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애정: 마음속으로만 생각

하지 말고 겉으로 표현하세요. 생각보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4일 주의.

소띠 | 긍정적인 결과가

●운수: 미리 앞서서 겁내지 말고 침착하게 현실에 임해야 합

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해지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금

전: 과욕은 금물입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애정: 부딪칠 일이 생겨도 잘 피해가세요. 정말 서로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모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1일 주의.

토끼띠 | 마음을 가다듬고

●운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것

입니다. ●금전: 세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싸다고 사들이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애정: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할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1일 주의.

범띠 | 확인부터 해야 

● 운수: 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밝은 전망이 보입니다. 모

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것

입니다. ● 금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온 사람은 그 덕을 보게 됩니다. 금전적으

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애정: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때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용띠 | 관계회복에 도움이

● 운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것이 다 풀리는 것을 느낄 정도

로 속이 시원해지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니 여유가 생기고 웃게 됩

니다. ● 금전: 매상이 나아지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나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삶

은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뱀띠 | 즐거운 마음으로

● 운수: 갑자기 소낙비를 맞은 것이라 생각하세요. 날씨 탓

을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누구 탓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

니다. 자칫하다가는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애정: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 시간을 끌수록 마음의 짐이 더 커집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말띠 | 솔직하게 말해야

●운수: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갑니다. 짧은 기간에

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욕심

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것을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게 되니 무난하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상대를 만난다

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더 큰 것을 얻게 되니

●운수: 다른 사람은 잘 되는 일이 나한테만 잘 안 되는 것 같

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열 받지 않게 감

정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금전: 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애정: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

과 상대의 마음이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닭띠 | 감정조절을 잘해야

●운수: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음은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금전: 좋은 때를 기다

려오던 사람에게 드디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금전적인 이

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조금만 더 관심을 두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챙겨주는 행동이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해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원숭이띠 | 기회의 문이

● 운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전: 특별히 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후

회하는 지출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

상이 감지됩니다.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개띠 |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 운수: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 금전: 주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

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 애정: 열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4일 주의.

돼지띠 |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문화/칼럼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의 특

정 가까운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과정

입니다. 가족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국 시민의  "

직계 친척"으로 이민하는 것과 두번째는 "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 이민 조건: 

"직계 친척"이란,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

녀, 또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직계친족" 자

격을 갖추려면 자녀가 미혼이고  21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직계 친족" 자

격을 갖추려면, 청원하는 미국 시민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우대제"에 따른 이민 조건:

친척이라면 Family Preference System (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및 기혼 성인 자

녀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

년자 및 성인 자녀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

매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으로 이민하는 것

과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하는 것의 장단

점:

미국 시민의 "직계친족"으로 이민할 때

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시민의 직계친족으

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나

할당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의회는 가족우대제에 따

라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연간 숫자 제한 또는 상한선을 설정했습니

다. 따라서 가족 우대제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면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

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민이란 무엇인가요?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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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

자 =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

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

초로 수상하자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오징어 게임'은 12일(현지

시간) 제74회 에미상에서 감

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 앞서 시상이 이뤄진 부문까

지 합쳐 총 6관왕에 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는 한국인 배우 최초로 남

우주연상을 거머쥔 이정재를

향한 인사가 줄줄이 이어졌

다.

'오징어 게임'에서 파키스

탄인 이주 노동자 알리 역을

맡았던 아누팜 트리파티는 "

이정재 선배님이 에미상을

수상해 올해의 또 다른 역사

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언제

나 제게 동기 부여를 주고 영

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내용을 영어로 올렸다.

코미디언 김신영은 "에미

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 우리

와 상관없는 상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 K-문화가 정말 어마어

마하다"고 말했다.

SBS 드라마 스페셜 '달팽

이'(1997)에서 이정재와 연기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오지

혜는 "시작부터 스타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오르는

건가"라고 축하했다.

이정재가 수장인 아티스트

컴퍼니에 소속된 배우 염정

아는 이날 열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기자간담회에서 "

이정재 이사님의 에미상 수

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

라 오도 이날 시상식에서 '오

징어 게임' 주역들과 활짝 웃

으며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

의 SNS에 올렸다.

외신도 '오징어 게임'이 역

사를 새로 썼다며 높이 평가

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

널은 "배우 이정재가 이번 에

미상 시상식을 완전히 휩쓸

었다(take the Emmys by the

storm)"며 "'오징어 게임'으로

그는 일약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과 이정재가 에

미상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

가했다.

'오징어게임' 에미상 축하 쇄도…"K-문화 정말 어마어마"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

국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손잡은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

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순위 역주행을 이

뤄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갔다.

13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핫

100'에서 전주 대비 10위 오른

37위로 집계돼 11주 연속 진입

에 성공했다.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정국

과 찰리 푸스의 음색이 잘 어우

러진 청량한 팝 장르의 노래로,

전 세계 여름 음악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노래는 '디지털 송 세일즈

' 9위,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12

위, '팝 에어플레이' 14위, '어덜

트 컨템퍼러리' 29위, '라디오

송' 31위, '글로벌'(미국 제외) 32

위, '글로벌 200' 37위, '캐나다 핫

100' 37위 등에 올랐다.

멤버 진·지민·뷔·정국이

베니 블랑코·스눕독과 협업

한 '배드 디시전스'(Bad Deci-

sions)는 '핫 100' 90위에 올라 5

주 연속 차트인했다.

이 노래는 '디지털 송 세일즈

' 6위, '팝 에어플레이' 27위, '글

로벌'(미국 제외) 68위, '글로벌

200' 69위 '캐나다 핫 100' 85위 등

으로 기록됐다.

방탄소년단은 이 밖에도 '글

로벌 200' 차트에서는 '다이너

마이트'(Dynamite) 119위, '마

이 유니버스'(My Universe)

165위, '버터'(Butter) 195위 등

에 이름을 올렸다. 또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다이너

마이트' 89위, '마이 유니버스'

102위, '버터' 134위로 각각 집계

됐다.

리더 RM이 피처링으로 참

여한 바밍 타이거의 '섹시느낌'

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

트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는 31위였다.

슈가가 피처링과 프로듀싱

에 참여한 싸이의 '댓댓'(That

That)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

즈' 14위를 기록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앤솔러

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

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

드 200'에서 91위로 13주 연속 진

입했다. '프루프'는 '월드 앨범'

차트에서도 2위에 올랐다.

tsl@yna.co.kr

BTS 정국 '레프트 앤드 라이트' 빌보드 싱글 역주행 롱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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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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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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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 노벨상이라 했다. 필

드상이던가. 올해엔 한국인 교수

가 받았단다. 대단한 경사일텐데

확실한건 자연과학이며 공학이 기

본이다. 

1968년 일게다. 한국시간으로 저

녁이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고 착륙했다. 이어  암스트

롱은 달표면에 첫발을 디뎠고, 발

자욱을 남겼다. 찌직이는 흑백티

비 화면을 통해 나역시 어렴풋이

나마 볼수있었다. 우리집에도 티

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시간 우

리집 안방과 마루는 동네어른들과

아이들 덕에 몹씨 붐볐다. 해설은

돌아간 조경철박사가 맡았다. 일

품이었고 구수했는데 선생이 덛붙

였다. ‘언젠가는 우리도 달나라

에 갈 날이 오겠지요.’

한국에서도 인공위성을 날려 올

려보냈다. 일차 실패를 딛고 성공

적인 발사라고 했다.  한국신문 일

면 타이틀이다.

누리호    '우주의 문'  열었다•••

韓 세계 7대 우주강국 (중앙일보)

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됐다 (조선일보

)

우리 힘으로 ‘하늘문’ 열었다

…우주 개발 독립 꿈 (동아일보)

누리호, 우주에 오르다 (한국일

보)

우주위성 누리호號. 이름이 순

한국말인데 누리는 세상世上이란

뜻이다. 누리호를 쏘아 올린 곳은

나로 우주센터라고 했다. 그럼 나

로는 무슨 말인가. 항구나 나루터

를 말하는 걸까. 내가 한국어를 제

대로 알지 못하는 건가?

쏘아 올린 누리호는 항공우주연

구소에서 개발했단다. 과정이야

무척 어려웠을 터.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항우연航宇硏은 미국ㆍ프랑

스 등 여러 나라와 협력을 추진했

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엔 답

을 얻을 수 없었단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러시아는 국가 핵심기술

을 일부라도  팔아야 했던 거다. 

어디 항공우주 산업뿐이랴. 조

선업도 있을 것이고, 한창 각광 받

는 분야는 반도체라 했다. 빨리 배

웠고, 연구개발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다. 이 분야 역시 자연과학

이며, 돈을 벌어오는 건 공학이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전문인력이

부족하단다. 더 키울 방책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른 새벽이면 보인다. 남쪽하

늘엔 주황색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거다. 그건 별이 아닌 인공위성이

라 나혼자 지레 짐작한다. 이젠 누

리호 인공위성도 새벽하늘에서 보

이려나? 

하늘의 별들고 별 무리가 그 빛

을 내지 아니하며 (이사야 13: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58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멋은 수수함 속에 있음을...
가끔 지나는 길에 뒤돌아 다시 보게 하

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눈에 띄는 화려함

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수함에 끌려서일 게

다. 요즘은 별 것마다에 끼워 넣고 명품 명

품 하는 그런 명품이 아니어도 좋다.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

로 밖으로 흘렀을 뿐일 게다. 그렇다, 굳이

애써 꾸미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마

음에 베인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단아한 모

습일 게다. 제아무리 명품을 입고 두르고

쓰고 신고 들었어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

어색하면 남의 것을 빌려 입고 두르고 쓰

고 신고 든 것 같은 모습인 것을 말이다. 멋

은 자연스러워야 더욱 멋지지 않던가.

사람마다의 개성은 얼굴 생김새만큼이

나 각양각색으로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개성이 어우러져 더욱 멋지

고 아름다운 것이다. 굳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

다는 식의 방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은 아

닐까 싶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나의 형편이

가질만해서 선택하는 것이면 좋으련만 남

을 의식해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형편

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

고 허욕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자신

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신을 신어야 제일

편안한 것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

던가. 무엇이든 내게 어울려야 편안한 것

이다.

한때는 그랬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 한국을 방문하면 도착하는 그 날부터 한

국인의 나이별 유행이 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곤 했었다. 오가는 남녀의 옷도

옷이려니와 여자들의 화장 역시도 비슷비

슷한 모습에 자신만의 개성 없이 우르르 따

라 하는 식의 멋 내기가 내게는 참으로 쓸

쓸하게 다가오곤 했었다. 어쩌면 나 역시

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

을 것이다. 다만, 먼 곳에 살다가 한 번씩 찾

아가기에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유행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겠지

만,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어울리

는 멋을 찾는 것이 센스이지 않을까.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

을 표현할 것인가. 이처럼 나를 모르니 남

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던가. 삶

에서 가끔 나 자신의 내면을 한 번씩 들여

다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혼자만

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남을 의

식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내

속의 허함이 어쩌면 아우성치다 참을 수 없

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

네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채

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늘 허

기지고 맥이 떨어지는 그 무엇이 바로 영

혼 깊은 곳의 갈증은 아닐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공적인 것은 마음

의 평온함보다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사람

도 마찬가지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차

이는 있겠지만 너무 치장하고 꾸민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지

는 것이다. 무엇이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

면 불안한 것처럼 균형이 필요하다. 옷이

든 사람이든 간에 조화를 이뤄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자신에게도 그러하

거니와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편안함을 주

어 좋다. 눈에 보이는 밖의 치장보다는 눈

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장이 더욱 중요

하다는 얘기다. 자연스러움이란 내면의 것

이 차오르면 저절로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진짜 멋은 수수함에 있음을 세상 나이 오

십의 언덕에 올라서야 깨달아 간다. 어려

서는 남을 의식하고 많이 살았다. 결혼해

연년생으로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이 많

이 찐 탓에 몸의 살을 뺄 생각보다는 몸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모른다.

키가 작은 편이니 신발 굽이 높은 것을 늘

찾고 신었으며 남을 의식하며 한껏 멋을 냈

었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며 하나둘씩 나의 치장하던 것을 내

려놓게 되었다. 그것이 그럴 것이 산을 오

르면 살찐 것을 감출 수도 없거니와 등산

화를 신으며 작은 키를 더는 키울 수 없는

까닭이었다.  

옛말에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제아무리 밖으로 치장

하고 한껏 멋을 내도 그 안의 것은 자신이

기에 내면의 것을 감출 수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밖의 보여지는 것보다는

안의 것을 더욱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

는 것이다.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에 오르

고 보니 더욱이 그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난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움이 최

고의 멋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남

을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를 순수한

나를 그대로 놔두고 흐르는 데로 바라다 봐

주는 일이 진정한 멋이고 아름다움이지 않

을까.

한담객설閑談客說: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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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라식라섹 시력교정수술이 있는 것처

럼 노안의 나이가 되면 노안교정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안은 보통 나이가 들어 가까운 거리의 초

점이 잘 안 맺히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말

합니다 노안이란 눈의 노화로 인해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노안은 어떤 증상이 있을지요? 

노안의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하고

가까운 글씨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가까

운 곳을 보게 될 때 눈에 힘을 주게 됩니다 

또한 눈이 쉽게 피로하고 어두운 환경이나

몸이 피곤하면 시력이 저하됨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경우에 노안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까운 거리가 잘 안보이고 먼 거리

가 흐려지거나 안개 낀 듯 뿌연 증상 그리고 건

조해지는 등 눈의 노화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

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안과 함

께 백내장, 녹내장, 망막변성등 고위험 안질환

의 유병률 또한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안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정확한

노안교정 수술을 생각하신다면 단순한 시력검

사만을 해서는 안되고 눈의 전체적인 부분을

검사하는 눈 종합검진을 통해 노화의 정도와

내 눈에 적합한 노안 치료 및 수술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안은 왜 오는 것일까요? 

노안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

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노

화로 인해 느슨해지면서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젋었을 때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초점 맺는 것이 느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둘째는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점점 딱딱해지

고 뿌옇게 변하게 되면서 딱딱해진 수정체로

인해  초점이 빨리 맺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

다 

노안의 해결 방법으로는 현재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돋보기나 안경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레이저 교정, 단초점 모

노비전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다초점 인공수

정체삽입술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돋보기 또는 다초점 렌즈

안경을 이용하여 근거리와 원거리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 방법으로 레이저 교정이나

모노비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은 한쪽은 원거

리 다른 한쪽은 근거리 교정 수술로 인해 불편

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므로 불편함

이 사라지기도 하나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하

는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

입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백내장 치료와 함께 3초점 또

는 4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근거리 중간

거리 원거리의 시야를 잘 보이게 하는 수술 방

법입니다 

이렇듯 노안교정 수술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

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안교정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로 환자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 또는 개

인별 질환 여부파악, 그리고 눈 상태에 맞는 수

술법을 함께 고려해 줄 수 있는 안과 의료진을

찾는 것, 

둘째 수술 집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으로

다양한 노안교정 수술 방법과 다양한 렌즈 선

택으로 수술 후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

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풍부한 수술 경험은 수술

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술 장비나 검사 장비 또한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최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이후 불편해진 노안 증상으로 비수술적

인 노안 교정 수술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밀한 안 종합검진을 통해 내 눈 상태의 정확

한 판단을 통해 노안 교정 수술법을 안과전문

의와 상담하여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노안 교

정 수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

트워크 좋은사람들성모안과 박 성진원장의

도움을 받아 40대 이상이 되면 많이들 호소

하는 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노안 수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노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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